
<불소수지 도료>

1 0 0억원 시장 놓고 고려·조광 각축
전, 수요처 개발“급선무”
건축 외장재의 경량화 및 고급화·다양화 요구가 점차 확대돼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페인트시장에

서는 불소수지 도료가 건축 외장재용 도료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지어져왔던 건축물들이 수요자의 미적 감각변화에 따라 외장재로 알루미늄이나

아연도강판을 사용하게 됐고, 이들 소재에 맞는 다양한 도료 개발이 필요했으며 보다 내구성이 좋은

도막품질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불소수지 도료는 기존 알루미늄 소재가 갖고 있던 색채 및 디자인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색

채와 디자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한 고급 도장재다.

국내 불소수지 도료시장은 9 2년 1 0 0억원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타입별로는 스프레이 가열건조형 5 0억원, Coil Coating 가열건조형 4 0억원, 자연건조형 1 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9 2년 스프레이 가열건조형 생산기업별 매출액은 고려화학 2 0억원, 조광페인트 2 5억원, 동주산업 5억

원 등 5 0억원, 코일코팅은 고려화학 2 0억원, 건설화학 6억원, 대한페인트 7억원, 애경 5억원, 삼화페

인트 2억원 등 4 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연건조형은 고려화학이 7억원, 대한페인트 3억원으로 총 1 0억원 시장이 형성돼 있다.

불소수지 도료 생산업체별 기술도입 현황을 보면, 고려화학이 미국 I C I와 착수금 2만달러 및 경상기

술료 2.5%, 대한페인트는 일본의 D I C와 착수금 5 0 0 0만엔에 경상기술료 2%, 건설화학은 일본 관서페

인트와 착수금 1만달러에 경상기술료 3% 조건으로 기술도입 계약을 맺고 있다.

조광페인트는 지난 8 5년 도입한 D e s o t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다.

동주산업은 경상기술료 3.5% 지불조건으로 지난 8 6년 1월부터 9년간 P P G와 기술계약을 맺고 있으

며, 애경은 8 8년 7월부터 8년간 착수금 4만5 0 0 0달러에 경상 기술료 4% 지급조건으로 B A S F ( D e s o t

흡수) 기술을 도입했다.

현재 불소수지 도료 시세는 스프레이 가열건조형이 k g당 1만~ 1만3 0 0 0원, 코일코팅 가열건조형이 1

만1 0 0 0 ~ 1만3 0 0 0원, 자연건조형이 1만6 0 0 0 ~ 2만원선으로 다양하나 다른 도료에 비해 평균 3 ~ 4배 이

업 체 명

고 려 화 학

대한페인트₩잉크

건 설 화 학

조 광 페 인 트

동 주 산 업

애 경

기술제휴선

미국 I C I

일본 D I C

일본 관서페인트

자체생산

( D e s o t와 계약만료)

PPG 

BASF(Desot 흡수)

계약기간

8 1 . 4 . 2부터 1 0년간

8 6 . 1 . 1 5부터 4년간

8 5 . 1 2 . 2 8부터 5년간

─

8 6 . 1 . 6부터 9년간

8 8 . 7 . 2 5부터 8년간

계약조건

착수금2만달러

경상기술료 2 . 5 %

착수금 5 0 0만엔

경상기술료 2 %

착수금 1만달러

경상기술료 3 %

─

경상기술료 3 . 5 %

착수금 4만5 0 0 0달러

경상기술료 4 %

<표1> 불소수지 생산업체별 기술도입 현황



상 비싸 가격 경쟁력 면에선 크게 뒤지고 있다.

국내 불소수지 도료 용도는 건축용 외장재에 국한돼 있어 적용범위가 좁은 편이나 앞으로 인건비

상승 및 보수비용 상승에 따라 철 구조물, 강교, 자동차용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 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에서는 이미 불소수지도료의 비점착 특성에 착안, 자동차용 상도투명 도료를 불소

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산성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

안의 일환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이며, 또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불소수지 도료 주 수요처는 풍진금속·현대알루미늄·일진금속·효성금속·동양강철·남선알

루미늄·경남 등 알루미늄 및 철강 업체들로써 동양강철은 월 1 0 0 0만~ 2 0 0 0만원 규모, 남선알루미늄

은 월 3 0 0만~ 4 0 0만원 규모의 불소수지 도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소수지 도료 수요는 스프레이 가열건조형이 향후 연평균 10%, 코일코팅 가열건조형은 1 0 ~ 1 3 % ,

자연건조형은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90~91년 정부의 건축경기 진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경기가 진정 또는 후퇴했음에도 불구

하고 불소수지 도료 수요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불소수지 도료 수요처가 아직까지 상업용 건축물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며, 건축물의 내용년

수 연장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불소수지 도료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수요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선진 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용 외장재 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가전제품용, 플래스틱용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처 개발 및 그에 맞는 품질의 다양화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소수지 도료란 지방족계 탄화수소의 분자구조중 수소(H) 원자를 불소(F) 원자로 바꿔 만든 불소

수지를 사용한 도료를 말한다.

수소원자를 불소원자로 치환할 경우 불소수지의 열적·화학적 안정성으로 인해 내열, 비점착, 내약

품, 내마모, 내후성 등이 증대된다.

이러한 불소수지 도료는 미국 P e n n w a l t가 최초로 K y n a r 5 0 0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 작업성 및 양산

성의 문제를 해결해 건축용 도료에 일획을 그었다.

미국 P e n n w a l t는 지난 8 9년 프랑스 Elf Aquitaine 그룹의 A t o c h e m에 매각됐으며, 90년 A t o c h e m은

K y n a r 5 0 0수지 일부를 다시 이태리 M o n t e f l u o s에 매각, Atochem에서는 K y n a r 5 0 0으로, Montefluos에서

는 H y n a r 5 0 0 0이라는 상품명으로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후 미국 D u p o n t이 P T F E를 기본으로 도료의 작업성을 향상시킨 K y n a r 5 0 0수지를 사용해 가열건조

형 불소수지 도료를, 일본 미쓰비시 계열 Asahi Glass에서는 L u m i f l o m이란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

료를 개발,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업 체 명

고 려 화 학

건 설 화 학

대한페인트₩잉크

조 광 페 인 트

동 주 산 업

애 경

삼 화 페 인 트

합 계

가열건조형(스프레이)

코푸렉스 Y J 2 4 4 3

후카론-70, K-프론-

2000, K-프론- 3 0 0 0

유니프론- K

프로폰( S )

듀라나

프로우폰( S A )

─

가열건조형(코일코팅)

코푸렉스 Y J 2 4 4 2

후카론- 3 0 0 0

유니프론- K

프로폰( C )

듀라나

프로우폰T O P

프레칼라 N o . 8 0 0 0

자연건조형

코푸론XJ555, 556, 

557, 558

K -프론 100, 200, 

300, 500

오레푸론

루미폰

─

─

─

매출액

2 , 0 0 0

─

─

2 , 5 0 0

5 0 0

─

─

5 , 0 0 0

매출액

2 , 0 0 0

─

─

─

─

5 0 0

─

4 , 0 0 0

매출액

7 0 0

─

3 0 0

─

─

─

─

1 , 0 0 0

합 계

4 , 7 0 0

─

3 0 0

2 , 5 0 0

5 0 0

5 0 0

─

1 0 , 0 0 0

<표2> 불소수지 업체별 판매현황( 1 9 9 2년)
(단위: 1 0 0만원)



불소수지 도료는 그 피도체의 용도나 재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건축용에 쓰이는 불소수지 도료

의 종류는 크게 스프레이 가열건조형, 코일코팅 가열건조형, 자연건조형으로 나뉘며 아직까지는 시

장형성이 되지 않은 중온형 타입도 있다.

스프레이 가열건조형은 대형 알루미늄 업체 및 대형건물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중소형 건축물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코일코팅용 불소수지 도료는 해변이나 화학약품을 취급해 부식 가능성이 큰 공장의 외벽재·지붕재

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이 불안정한 편이다. 

<화학저널 1 9 9 2 / 1 2 / 1 >


